
S K, 그룹 50년 역사상 최악상태!
휴대폰 0 10 번호통합 등 잇단 악재로 휘청 … 1일 주가 15% 하락

재계서열 3위 SK그룹이 잇단 악재를 만나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최근 결정된 이동전화 식별번호 010 통합으로 수년간 공들여온 011 브랜드 파워가 한순간에 힘을 잃게 된

데다 갑작스런 검찰 압수수색으로 그룹 위상이 와해될 위기에 처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수사는 그룹 수장인 손길승 회장이 제28대 전국경제인연합 회장에 취임한지 불과 10일만

에 터졌다.

그룹 살림을 챙기는 데 좀더 힘을 쏟아야 할 최태원 SK주식회사 회장은 출국 금지, 검찰 출두 등 큰 시련

을 맞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SK증권 증자와 관련해 법 위반 여부가 드러나면 과징금 부과와 검

찰 고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SK그룹 관계자들을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뜨리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SK그룹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2003년

은 SK그룹 창사 50주년을 맞는 해로 다음 반세기를 준비해야 할 중대한 시기라는 점에서 그룹 관계자들을 더

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2002년에만 해도 SK그룹은 재계의 부러움과 시샘을 한몸에 받을 만큼 순항을 거듭했다.

KT 최대주주 부상, 카드사업 진출, 온라인 포털업체인 라이코스와 세계물산 인수, 두루넷 전용회선망 인수

등 빠른 속도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자 SK의 자금 동원력과 인수 합병(M&A) 능력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자산 규모 52조원, 총매출 54조원, 세전이익 3조6000억원(2002년말 기준)의 탄탄한 그룹 외형은 손길승 회장

이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경련 회장에 오를 수 있는 막강한 지지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룹 기반을 흔드는 악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2003년 1월 SK텔레콤은 010번호 조기 도입과 번호 이동성 시차 도입이라는 악재에 직면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브랜드를 사실상 없애라면 경영 기

반마저 위태로워진다며 항변했다.

상황악화 여파는 주식시장에서 바로 나타나 2003년 1월23일 SK텔레콤 주가는 전날보다 14.91%나 떨어지며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내줄 위기에 처했다. 이날 낙폭은 2000년 4월17일 이후 처음이었다.

이와 함께 손길승 회장의 전경련 회장 취임에 이어 터진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은 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킬 만큼 충격적인 사건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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